
이제 국민과 함께 김장겸 경영진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언론자유 회복, 그 시작은 MBC 정상화

  퇴출이 임박한 MBC 경영진이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주말을 앞둔 지난 19일 또 다시 기자와 PD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자행됐다. 사측은 ‘6월 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의 제작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만진 PD에게 감봉 1개월, <시사매거진 2580> 세월호 인양 방송에서 담당 국장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
한 조의명 기자에게 주의의 징계를 내렸다. 또 보도국 김세의 기자의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희
웅 전 기자협회장에게 출근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추락한 MBC 뉴스를 반성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보도국 막내기자 3명(이덕영 출근정지 10일, 곽동건, 
전예지 근신 7일), 인터뷰에서 MBC의 제작 검열을 비판한 송일준 PD협회장(감봉 1개월)에 대한 재심에
서는 당초 징계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사측이 징계를 발표한 시각, 길 건너 YTN 사옥에서는 조준희 사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박근혜 낙하
산' 논란 속에 취임했던 조 사장은 YTN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저항
에 부딪혀 퇴진에 이르렀다. 조 사장의 퇴진은 언론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다. 

  새 정부는 파괴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탄생했다. 검찰, 재벌 개혁에 
이어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이 바로 언론이다. 특히 MBC는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가장 
노골적인 방송 장악, 여기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악랄한 탄압이 이어졌던 
곳이다. 10명이 해고됐고, 200명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징계를 받거나 현업에서 쫓겨나있다. 세월
호 사건 당시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편파 왜곡 보도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MBC 문제의 해결은 언론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의 시금석이다. 

  징계의 대상은 공정방송을 지키려던 수많은 MBC 사원들이 아니다. 정권에 기생해 방송을 장악하고 언
론자유를 침해한 전현직 MBC 경영진과 그 비호세력이다. 회사공금을 빼돌리고 로비에 사용한 범죄 혐의
자들이다. MBC를 대한민국 최악의 노동탄압 사업장으로 전락시킨 불법 행위자들이다. 

  이제 MBC 구성원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김장겸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쫓겨난 모든 해직자들과 구성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MBC를 다시 시청자들의 사랑
을 받았던 최고의 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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